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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지하철 공사 근로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

성별 남 나이 37세 직종 전기직 업무관련성 높음

1. 개요: 근로자 오○○는 1993년 10월 12일 지하철공사에 기술직(전기직)으로 입사하여

근무하다가, 2004년 4월부터 복통 및 요통이 시작되어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 및 치료 중

사망하였다.

2. 작업내용 및 환경: 1993년 10월 12일 지하철공사에 기술직(전기직)으로 입사하여 2년

2개월간 역사, 전기실, 변전소, 전차선로 및 터널 안 전기시설물(각종 케이블, 트라프-송

배전 선로, 조명 등) 유지/보수 작업을 하였고, 1995년부터 4년 5개월간 모터카의 수리/

보수 작업을 하였다. 2000년부터 4년 2개월간 고압 케이블 및 트라프(36 ㎞) 등 전기시설

의 유지/보수 작업을 하였다. 이에 각 사무실의 각종 고형시료 50개를 분석한 결과 각종

가스켓과 천장보드 등 11개 시료에 백석면이 1-50% 함유되어 있었다. 또한 9개 역을 대

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, 호선 및 역에 따라 천장 석고보드 및 칸막이, 각종 덕트 및 파

이프 연결 부위 가스켓, 천장과 벽면 도포물질에 백석면 뿐만 아니라 tremolite, 심지어는

청석면까지 함유되어 있었다.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라돈 측정 결과 승강장의 라

돈 농도가 높아 최고 6.65 pCi/L로 환경부 권고기준인 4 pCi/L를 초과한 곳도 있었다.

3. 의학적 소견: 하루 1.5갑씩 10년간 흡연하였으며, 1996년 폐결핵 진단 및 완치 받았

다. 2004년 4월부터 시작된 복통 및 요통으로 여러 병원을 다녔으나, 호전되지 않던 중

2004년 7월 6일 복부 및 골반 컴퓨터단층검사에서 후복막 신장 위치의 종양과 우측 후횡

격막의 직접 침윤 소견이 발견되었고, 복강경검사에서도 하대정맥 및 좌측 신장정맥 뒤쪽

으로 이 혈관들을 둘러싼 딱딱한 종양이 확인되었다. 개복 수술 조직검사에서 분화가 나

쁜 전이성 암종으로 확인되어 원위부(대동맥 주위 림프절)에 전이된 원발성 폐암(Stage

Ⅳ)으로 진단받고 수차례 항암치료 중 사망하였다.

4. 결론: 망 근로자 오○○는

① 복강으로 전이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고,

② 폐암으로 진단되기 10년 9개월 전부터 총 6년 4개월간 지하철에서 전기관련 유지/보

수 작업을 하면서,

③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,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다핵방향족탄화수소, 라돈 등에 복합적

으로 노출되었으며,

④ 폐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이 낮은 34세에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므로,

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.


